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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17년 7월14일자 

기자회견 안내 

정부는 바뀌는데, 살인기업은 그대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기업 처벌촉구 4차캠페인 – 롯데마트  

롯데마트는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의 사용후 병원치료 피해자 
4만~6.7만명 찾아내라

롯데마트는 자사PB제품 구매, 사용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하라 
롯데마트에서 판매한 모든 가습기살균제의 판매이력을 구매자에게 공지하라
3-4단계 판정자도 피해자다, 롯데마트는 3-4단계 판정피해자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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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기업 처벌촉구 시리즈캠페인 4차 기자회견
일시; 2017년 7월17일 월요일 낮 12시 
장소; 롯데마트 서울역점 입구 
주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 
참가단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교육원, 경산여성회,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가피모, 금융정의연대, 소비자와함께, 국제법률전문가협회, 행복중심생협 등 
프로그램; 사회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처장  
발언1; 롯데마트 가습기살균제PB 와이즐렉 사용피해자는 몇명인가? 
발언2; 롯데마트는 3-4단계 피해자에 배상하라  
발언3; 소비자를 우롱하는 롯데마트 규탄한다, 소비자단체 회원  
내용문의;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010-3458-7488), 최준호 환경연합 처장 (010-4725-9177) 

참고로 시리즈 캠페인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회, 6월26월 오후12시, SK본사앞(종로1가) 
2회, 7월3월 오후12시, 삼성물산앞(홈플러스PB판매 책임기업), 송파구 올림픽로 잠실중 맞은편(삼성물산앞에서 1차, 이어 바로옆 홈플러스에서 2차)  
3회, 7월10월 오후12시, 옥시앞(여의도 본사),
4회, 7월17월 오후12시, 롯데마트앞(서울역점)
5회, 7월24월 오후12시, 애경앞(구로본사)
6회, 7월31월 오후12시, 옥시앞(여의도 본사),
7회, 8월7월 오후12시, 이마트앞
8회, 8월14월 오후12시, LG앞(여의도본사) 
9회, 8월21월 오후12시, 옥시앞(여의도 본사)
10회, 8월28월 오후12시, 헨켈본사앞
11회, 9월4월 오후12시, 코스트코앞  
12회, 9월11월 오후12시, GS 
13회, 9월18월 오후12시, 옥시 
14회, 9월25월 오후12시, 다이소 
15회, 10월2월 오후12시, SK본사앞(종로1가) 

기자회견문

롯데마트는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의 사용 후 병원치료 피해자 
4만~6.7만명 찾아내라

롯데마트는 자사PB제품 구매, 사용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하라 
롯데마트에서 판매한 모든 가습기살균제의 판매이력을 구매자에게 공지하라
3-4단계 판정자도 피해자다, 롯데마트는 3-4단계 판정피해자에 배상하라   

촛불시민혁명으로 바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해결에 나름 적극 나서고 있지만, 정작 참사의 주범들인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회사들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2016년 4월 검찰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마지못해 사과를 했던 롯데마트의 경우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작년 4월 이후 4천명이 훨씬 넘는 피해자가 신고되어 7월7일까지 신고자는 모두 5,657명이고 이중 1,212명, 생존환자는 4,445명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숫자도 실은 빙산의 일각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환경보건학회에 의뢰한 조사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살균제 노출자는 350만~400만명이고,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후에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가 30만명에서 50만명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이들 피해자를 찾아내는 일과 피해자대책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살인기업들은 쥐 죽은 듯 입을 다물고 시간이 해결해준다는 듯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이 지쳐서 포기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롯데마트의 PB제품인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와 피해자는 몇명이나 될까요? 

환경부가 한국환경보건학회에 의뢰해 조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에서 조사대상 1,228명이 응답한 구매제품 2,690개 중 13.4%인 164개가 롯데마트의 자체브랜드(PB)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로 옥시싹싹, 홈플러스 제품과 동일한 PHMG살균제 성분을 사용한 제품이었습니다. 이를 적용하면 전체 사용자 350만~400만명중에서 롯데제품 사용자는 46만~53만명으로 추산됩니다. 롯데마트의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후에 병원치료를 받은 건강피해자는 40,500~67,500명으로 추산됩니다. 

한편 롯데마트는 2016년 국회의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에서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2003년부터 2011년까지 9년간 6만8천여개를 판매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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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환경부가 한국환경보건학회에 의뢰해 조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에서 조사대상 1,228명이 응답한 사용제품 2,690개 중 13.4%인 164개가 롯데마트의 자체브랜드(PB)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로 옥시싹싹, 홈플러스 제품과 동일한 PHMG살균제 성분을 사용한 제품이었다> 

롯데마트는 자체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와이즐렉 제품 사용피해자를 모두 찾아내야 합니다. 또 롯데마트에서 판매한 모든 가습기살균제 판매이력을 구매자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더불어 롯데마트는 폐손상 3-4단계 판정피해자들에게도 배상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장

롯데마트는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의 사용후 병원치료 피해자 4만~6.7만명을 모두 찾아내라
롯데마트는 자사PB제품 구매,사용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하라 
롯데마트에서 판매한 모든 가습기살균제의 판매이력을 구매자에게 공지하라
3-4단계 판정자도 피해자다, 롯데마트는 3-4단계 판정피해자에 배상하라   

2017년 7월17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내용문의;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010-3458-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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